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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가 색칠한 캔버스 위를 일정 시간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가 손 걸레질로 닦아 낸다. 

캔버스를 닦아 내는 데 걸린 시간은 1∼2 시간 정도. 걸레질 도중에 작가가 만족할 

만한 이미지가 나오면 일용직 노동자의 걸레질은 중단된다. 

김홍석 작가가 선보이는 '걸레질 회화' 연작이다. 



 

 

작가는 여러 사람의 노동이 집약됐지만 유명 작가 개인에게만 명성을 안겨주는 현대 

미술품의 이면에 있는 이름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작가에 의해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는 작가의 설명에도 자신들의 단순한 걸레질이 미술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작가의 위상에 위배되는 행위에 

참여하게 된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한다. 

김홍석의 개인전이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작가는 '걸레질 회화'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노동 집약적인 드로잉을 선보인다. 장시간이 

축적된 벽면에 펜을 이용한 벽면 드로잉, 가느다란 붓질의 채워짐으로 일정 시간이 담긴 

노동의 결과를 드러내는 드로잉 등이다. 

전시는 5 월 11 일까지. ☎ 02-735-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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